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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참고자료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6. 10. 29.(목)

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
등록취소·업무정지 등 제재

  금융위원회(위원장 이억원)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금융

감독원의 검사 결과*에 대해 청문을 실시('26.8.26.)하여, 고의로 교통사고를 

일으키거나 허위·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된 

보험업종사자 29명(보험설계사 28명, 손해사정사 1명)에 대하여 「보험업법」 

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취소·업무정지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.('26.10.16.)

  * 「보험업법」 개정('14)으로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에 대한 ‘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

정지’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재 근거(§102-2, §102-3)가 도입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시 검사를 실시

  < 보험사기 연루 보험업종사자 조치내용 >

(단위:명)

등록취소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90일 합 계
19 7 3 29

☞ 보험사기 유형별 주요 내용은 <붙임> 참조

※ 제재 내용은 ‘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업무자료 → 검사·

제재 → 제재관련 공시 → 검사결과제재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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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임자 과  장 임형준 (02-2100-2960)

담당자
사무관 윤혜원 (02-2100-2967)

주무관 김지수 (02-2100-2965)

<공동>
금융감독원

보험사기대응단

책임자 실  장 오정근 (02-3145-8730)

담당자
팀  장 이환권 (02-3145-8726)

팀  장 장현국 (02-3145-8880)



붙 임  보험사기 유형별 주요 내용

 (교통사고 조작, 16명) 지인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
시킨 후 실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다수의 인원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진정한 
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A손보 등 8개 
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 4억 8,948만원 편취 (등록취소)

 (허위입원, 5명) 외출 또는 외박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가 없었음에도
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질병이나 상해가 심하지 않았음에도 
질병을 과장하여 입원하고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B생명 
등 6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989만원 편취 (등록취소)

 (진료기록 조작, 4명) 병·의원에서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거나 본인이
직접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단순 환상절제술(일명 포경수술)을 시행한 보험가입자로 하여금 
질병코드가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손보 등 5개 
보험회사로부터 총 2,090만원 편취 (영업정지 180일)

 (허위/과다진단, 2명) 발병사실이 없음에도 진단을 허위로 받아내
거나 의도적으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거의 다치지 않거나 상처가 극히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통원
치료를 반복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D생명 등 8개 보험회사로
부터 총 4,728만원 편취 (등록취소)

 (고지의무 위반, 1명) 보험 가입 시 병력 등 중요 사항을 사실대로
알리지 않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과거 동생이 약물에 대한 집착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
있었음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동생 명의로 보험을 가입한 다음 동생이 
사망하자 E손보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총 2억원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
(영업정지 180일)

 (기타, 1명)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당사자
사망 후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

◈ 대표 제재사례 : 지병을 앓고 있는 前 배우자가 모르게 그를 피보험자로 하여 
여러 건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다음 당사자가 사망하자 사망보험금 및 해약
환급급을 F생명 등 3개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총 4억 6,746만원을 편취하려 
했으나 미수에 그침 (영업정지 180일)


